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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조선소 3사 노조 공동요구·공동투쟁 결의
18일 HD현대 앞 결의대회, 요구안 전달 … “임금 가이드라인, 노동자 이간질 끝장낼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

삼호중공업지회와 현대중공업

지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이 

7월 18일 오후 서울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 자

본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

했다.

18일 ‘2022년 현중 3사 요

구안 전달식과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 참가 조선 노동자들은 HD

현대 자본의 노동자 분열 정책 극복

을 위한 공동투쟁 전개와 전체 조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한목소리

로 외쳤다.

이날 현대중공업 조선 3사 노동조

합은 현대중공업지주에서 이름을 바

꾼 HD현대와 현대조선 3사가 소속한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측에 ‘조

선 3사 공동교섭 요구안’과 공동교

섭 틀을 논의할 ‘TF 구성안’을 전

달했다.

현중 조선 3사 노동조합은 공동교

섭에서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HD현대의 사회 책임을 키우는 

방향을 전제로 ▲하청노동자 권리 확

보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 인

력 부족 문제 해결 ▲기후위기·산업

전환으로 바뀌는 산업환경 적응 위한 

노사공동 대응 등을 교섭 의제로 제

안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

대회에서 “공동투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사 가이드라인을 깨부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덕헌 부위원장은 

“더는 동지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정

리해고로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함

께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정영진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위원

장은 투쟁사에서 “HD현대와 한국조

선해양에 교섭 효율화를 위한 공동교

섭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라며 “조선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

을 때는 주인 행세하고, 조선 노동자

가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를 하면 핑

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강

력하게 비판했다.

황형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

대삼호중공업지회장은 “지난 1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결정한 조선소 경

영방향은 크게 잘못됐다”라며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멀쩡한 회사를 

자르고, 모든 이익과 권한을 정몽준 

일가가 가져갔다”라고 꼬집었다.

황형수 지회장은 “어떤 희생을 감

수하더라도 공동투쟁 반드시 성사하

겠다”라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병천 금속노조 현대중공

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그

룹사인 미포조선, 삼호조선, 

현대조선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임금 가이드라

인으로 노동자 사이를 이간

질하는 자본의 못된 짓을 끝

내기 위해 세 노동조합이 뭉

쳤다”라고 공동투쟁 의의를 밝혔다.

정병천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지부

는 공동으로 투쟁하고 공동으로 교섭

을 마무리할 때까지 대오 맨 앞에서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각오를 밝

혔다.

현중 조선 3사 노동조합은 공동투

쟁 결의문을 나누어 읽으며 결의대회

를 마무리한 뒤, HD현대와 한국조선

해양 측에 직접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9년 6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사 아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

포조선 등 조선 사업군을 두는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 2022년 3월 현대중

공업지주를 HD현대로 이름을 바꾸고, 

중간지주사로 한국조선해양을 두는 

구조를 완성했다.

2022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불허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스스로 물적분할 이유로 내세웠던 대

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 포기할 수밖

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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